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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단하땅세

붓바람
2016. 9. 21(수) 오후 6시

안전보건공단 강당

<붓바람>은 국내 유수의 연극제에서 작품상, 연출상, 연기

상을 휩쓰는 등 그 예술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으로

써, 이 여세를 몰아 프랑스 파리 태양극장(Theatre du

soleil), 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(The Edinburgh

festival fringe) 에서 2년 연속(2014년~2015년) 성공적

으로 공연을 마치며 세계로 발걸음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

극단 '하땅세'의 뜻은‘하늘을 우러러보고, 땅을 굽어보고, 세

상을 살펴본다’이다. 하늘부터 땅 끝까지 세게 간다는 정신

으로 작품을 만드는 젊은 극단으로, '맨몸’으로 연극에 임하는

용기를 가지고, 땀과 창의성의 힘을 알고 있는 극단이다. 가

족극 <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왕자>, <붓바람>, <오버코트>

를 포함하여, 연극 <하땅세>, <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>, <천하

제일 남가이>, <파리 왕>, <파우스트 I+II>등의 걸출한 작품들

이 만들어졌으며, 이 작품들은 모두 언제라도 국내외에서 공

연이 가능한 레퍼토리 극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. 

프로그램소개

EQ 개발극, <붓바람>

보고, 듣고, 느끼는‘3색 만족 명품 연극’매력적인 곡선의 동

양화와 다채로운 빛깔의 서양화가 눈 속 가득 채워지고, 여기에

멋진 북소리까지 합세하여 귓가를 둥둥둥 울리면, 그림과 음악,

배우와 관객들이 붓바람에 어우러져 덩실덩실 춤을 춘다! 

4D 공연예술, <붓바람>

붓과 종이로 채워진 무 가 살아 움직이다! 하나의 무 가 3개

의 조각으로 나뉘어 입체감 있는 무 로 변화한다. 무 는 배우

들과 하나가 되어 호흡하고 이리저리 살아 움직인다.

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는 배우들의 숨결이 붓바람을 타고 객석에

앉은 관객에게 전해진다.

관람포인트!

제작진및출연진

공연문의

단체소개

동생이 너무나도 갖고 싶은 꼬마 장 성이. 

아빠와 힘을 모아 엄마를 설득해보기도 하고 울어도 봤지만,

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. 그러던 어느 날 성이와 엄마,

아빠는 할머니 산장에 놀러 가게 된다. 아기돼지 달봉이도 만

나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한껏 들뜬다. 달봉이를 동생 삼

아 장난치는 성이에게, 할머니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

려준다. 그건 바로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동자 셋을 웃겨주

면 동생이 생긴다는 신비로운 이야기. 

말하는 꽃들과 움직이는 나무들이 사는 깊은 산 속, 동자들을

찾아 떠나는 꼬마 장 성이와 달봉이의 흥미진진한 모험이

시작된다! 

줄거리


